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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이 기자] 최근 인기 개그맨이 코골이 방지 스프레이 광고에 등장한 이후에 코골이 방지 스프레

이의 효과에 대한 병원문의가 늘고 있다고 한다. 과연 코골이 방지 스프레이의 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는 것일까?


제조사 측의 발표에 따르면 “코골이 방지 스프레이는 잔탄검과 멘톨 성분이 함유돼 있어 청량감이

뛰어나고 인두와 목구멍 사이로 호흡공기 유입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건조가 억제된다”고 한다.

“취침 전 양쪽 콧구멍에 1~3회 분사하면 8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지속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

다.


사실 코골이 예방과 방지를 위한 보조용품은 코골이 스프레이 이전에도 사용되어왔다. 


우선 코밴드(Nasal Strip)가 있다. 코밴드는 부직포 사이에 플라스틱 재질의 탄성체를 넣어 만든 제

품이다. 코밴드를 콧등 중간 부위에 부착하면 점착력에 의해서 콧망을을 당겨 올리고 비강내의 공

기흐름을 증가시켜서 호흡을 원활하게 해준다.


코밴드는 코골이 환자뿐만 아니라 마라톤이나 축구 등 유산소 운동을 할 때나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 감기 등으로 코가 막힐 때 효과적인 제품이다. 코밴드는 취침 전 30분에 붙여주는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부작용이 없어서 추천할만한 제품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효과가 좋다고 한다.


'구강내 장치'도 코골이와 수면부호흡증 치료에 효과적이다. 구강내 장치 역시 수술이나 값비싼 개

인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다. 구강내 장치는 구강의 모양에 따라 본뜨기를 하고 제

작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코골이 방지 장치는 보완적인 방법이지 근본적으로 코골이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코골이는 알려진 대로 코를 골다가 숨이 잠시 멈춰지는 ‘수면 무호흡증’을 비롯해서 돌연사,

뇌출혈, 고혈압, 만성피로, 심근경색 등의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코골이가 성욕도 감퇴시키며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면서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퇴를 호소하는 코골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심한

경우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것. 또한 코골이 환자들은 고혈압발생 빈도가 정상

인 보다 높아서 그대로 방치해 두기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은 “코골이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금주와

금연을 하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며  옆으로 잠을 자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잠잘 때 구

강 내에 코골이 장치를 통해 산소 호흡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코골이 장치는 기도의 공

간을 충분히 확보해 줌으로써 코골이 소음을 제거하고 동시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합니

다”라고 설명한다.


김 원장은 또 “코골이는 수술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코골이의 원인을 제공하는 원인을

찾아낸 다음 비강수술이나 인두부 수술, 설부 축소수술, 두경부 골격수술 등을 시행하면 됩니다. 코

골이 수술후에 만족하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과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라

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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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기 실종사건!” 이제는 섬머룩을 준비할 때 


▶ 자동차보험료 환급 개시 “올바른 신청 방법은?” 


▶ ★들의 파격적인 시상식 패션 일상복으로 입기  


▶ 엔씨소프트 ‘블레이드&소울’, 16일부터 캐릭터 사전 생성 실시 


▶ [스타일 FLY] '훈남, 훈녀'로 만들어 주는 야구장 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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